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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을 기다리며

어느덧 대림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한 해를 

되돌아보니 올해도 기우고 때워 가며 살았다는 생각에 슬

쩍 감상적으로 변하기 쉬운 때입니다. 그럴 때, 문득 오늘 

제1독서의 구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

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이사 64,7) 그

리고 주님은 그런 작품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영원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지상에서 삼십삼 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를 구하시는 분에 대한 희망의 시

기입니다.

희망은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며, 우리 믿음에 활력을 

줍니다. 구원경륜에서부터 자질구레한 일상의 일까지, 주

님의 사랑을 찾을 곳은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주

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구원

을 위해 당신 전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지

런히 감사할 것들을 찾는 모든 노력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안에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사

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삽니다. 작가이신 하느님과 작품인 

우리가 상사상애하기에, 우리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그 희망이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리

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남게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주인이신 하느님 안

에 머물기 위한 노력이고, 전례도 주님과의 사랑의 합일에 

대한 기대 안에서 충만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

께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삶의 끝에 약속된 

그 삶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를 기꺼이 행동하게 하

고 교회의 생활에 참여하도록 북돋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들고 싶어 주인이 올 때만 계산하고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는 종들과는 다릅니다. 주인에 대한 

희망이 없는 종들은 주인이 오는 것이 그저 귀찮을 따름입

니다.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인이 올 

때쯤에서 반짝 일하는 척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 편한 삶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 시간의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의 주인은 하느님

이시고, 우리는 그저 허락된 시간을 삶의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

은 내 시간이 끝나는 공포의 ‘죽음’이 아니라 맡기신 시간을 

잘 돌려드린 기쁨의 ‘완성’입니다. 주인이신 하느님을 만나

는 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깨어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문지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깨어있도록 말

씀하시는 데에서 이 희망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가 도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향주삼덕 

안에서 성장해 가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 희망은 얼마나 값

어치가 큰 보배로운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두터운 구름을 뚫고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는 바닷가. 세상의 유형무형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당신 

보시니 참 좋다.’ 하신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이듯 평화롭고 고요한 이 아름다운 아침을 

저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눈부신 환희입니다. 늘 깨어 열린 마음과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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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마르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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